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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야기에서 시간과 공간의 표상

1. 시간의 문제

이 장에서는 무문자사회에 있어서의 역사적 성격을 가지는 이야기가 시간과 공

간을 어떻게 표상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장기간 현지조사를 행한 구 모시왕국서

아프리카, 현 부르키나파소의 사례에 기초하여 고찰한다. 아마 15세기 무렵부터 서아프

리카 내륙의 사바나에 형성되어 19세기 말 프랑스에 의해 식민지화되기까지 계

속된 모시왕국은, 식민지 시대와 1960년 공화국으로 독립한 이후에도 유제로서 

존속이 인정되어 왕의 제의에서 왕통보王統譜를 낭송하는 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 왕통보의 이야기는 왕궁 부속의 수석악사ben-naaba의 북 연주에 의한 ‘북

언어’의 ‘이야기’를 정본으로 하고 몇 가지 중요한 제의에서는 북 연주의 한 절씩

을 하위 악사 1명이 모시어로 고쳐서 어떤 양식이 있는 큰 목소리로 임석한 왕과 

회중 앞에서 낭송한다.

모시왕국은 왕의 선조를 공통으로 한다고 생각되는 일군의 왕조가 사바나 각

지에 할거하여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장에서는 내가 주로 조사한 남부 모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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텡코도고 왕조의 구승사口承史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텡코도고 왕조는 모시 왕조

들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성립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텡코도고 왕조의 구승사를 

다른 왕조의 구승사와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은 구승사의 역사 이야기로서의 

성격을 사례연구에 기초해서 밝히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 자료에 의해 역사 이야기에서 시간과 공간의 표상 양상을 검토할 것인데, 

나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점을 문제로 들 것이다.

첫째, 1차원의 음의 연결, 즉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이야기되는 구승사 중에 2차

원 공간이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가 하는 점. 둘째, 언술로서의 구승인 왕통보의 

구조에서 보이는 시간의 표상. 셋째,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

는 행위 속에서 과거와 현재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하는 점. 넷째, 이 구

승사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현왕의 선조인 과거 왕들의 이름, 즉 왕통보

라고 불러야 할 대상인데 구승사를 직접 발화하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 이야기

되는 과거의 왕들 3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점. 다섯째, 그러한 형식

과 내용을 가지는 발화인 구승사의 언어는 어떤 시제tense와 상aspect으로 사용되

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2. 구승사의 구조와 공간의 표상

텡코도고의 왕통보에서는 시조에서 현왕까지 30명 정도의 왕의 이름을 들고 있

다(제1표, 제2표 참조). 왕의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시기 이후의 왕은 

한 단어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된 구절의 형태를 한 왕의 즉위명 여러 

개가 한 사람의 왕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적 전승의 상세한 것이 없어진 

시대의 왕에 대해서는 ‘개체’로서의 왕을 확정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1표의 11, 12의 왕에 대해서는 일련의 구절이 이 지방의 과거 어떤 시기

에 존재했지만 그 후 세력을 키운 텡코도고 왕조 때문에 쇠퇴한 한 지방 왕조의, 

일군의 왕을 지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쇠퇴한 왕조에서는 왕궁에 부속된 악사

가 제의의 장에서 왕통보를 낭송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정사’正史로서 양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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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계승되는 왕통보도 소멸해서 지배적이 된 왕조의 역사 이야기의 일부로 통

합되는 경우가 많다.

또 모시의 왕조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른 많은 왕조들과 같이 특히 

초기 형성기에는 왕도王都가 왕의 세대를 넘어 일정하게 존재하지 않는 ‘편력 왕

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왕위 계승 규칙의 확정과 킹메이커를 비롯한 

궁정 조직의 형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왕위 계승이 확립된 계승 규칙이나 실행

을 뒷받침하는 궁정관료기구에 의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력으로 

계승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았고 그 결과 왕위 계승에서 패한 왕자는 지지자들

과 함께 원래 왕도를 떠나서 새로운 토지에 자신의 왕조를 창설하는 일이 빈번하

게 일어났다. 이러한 분열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왕조

와 마찬가지로 모시왕국에서도 설령 같은 지역 내에 왕위 계승자가 머물더라도 

선왕의 왕궁은 버려지고 다른 장소에 새로운 왕궁을 세우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왕통보 이야기 속에서 지시되는 왕의 

공간적 위치를 일차원 이야기의 내용 분석과 보조적인 지방 전승제의의 장에서 왕 

직속의 악사가 하는 양식화된 왕통보 이야기가 아니라 단편적인 지방적 전승의 채집·분석·비교

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조합하여 도시하는 것이 제2표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표를 대조하는 것만으로는 과거의 이동·변전의 공간과 시

간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제2표에 나타난 텡

코도고보다 앞섰거나 나누어진 왕조와 텡코도고에 정착해서 결국 남부 모시 사

회에 강대한 지배력을 행사한 텡코도고 왕조와의 정치적인 대립이나 지배·피지

배 관계를 연관된 지방의 전승을 모아서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잊어

서는 안 되는 것은 이 구승사가 왕 ― 즉 복수의 위계로 이루어진 수장제의 최고 

수장 ― 이라는 집권적 정치조직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를 섬기는 악사에 의해 왕

의 제의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낭송되는 정치성을 띤 ‘역사의 연행’이라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전에 이 왕통보가 이야기로서 어떠한 형식

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낭송은 이미 말한 것처럼 수석악사에 의한 북언어 연주를 정본으로 해서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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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기회에 하위 악사 중 한 사람이 한 소절 뒤에 언어로 고쳐서 어떤 양식이 

있는 목소리로 낭송한다. 이 보고에서 주된 분석 자료로 한 것은 (A) 텡코도고에 

왕궁이 정착하기 직전의 직계 선조인 부굼왕의 묘에 현왕이 부임하여 희생을 바

치는 연차제年次祭, bugum yaogẽ에서의 라이브 녹음1974년 11월 29일과 (B) 텡코도고 왕

궁에 악사가 모여서 왕통보 낭송을 하는 3주간에 한 번의 대금요일arzumkasẽnga에, 

행사가 끝난 후에 녹음을 위하여 다시 왕이 임석한 데서 연주를 하게 하여 낭송

한 녹음1975년 2월 21일이다.1)

악사는 먼저 왕의 선조의 이름을 부를 것을 허락해 달라고 임석한 현왕과 토

지의 주술력이 있는 사물, 여러 사회집단에게 청한다. 상당히 긴 이 도입부 때문

에 이 왕통보의 낭송은 보통 ‘허락 청원’kabsgo이라고 불린다. 이후 왕위의 안태·

장구를 기원하고 다음 해도 좋은 해가 되도록 신wẽnde. 만물의 근원적인 힘에게 기도

하는 기도어의 반복구를 넣어서 “왕이여 당신의 선조는 누구?”라고 묻고 그에 

대해 자답하는 형태로 선조의 이름, 많은 경우 어머니의 이름, 경우에 따라 아버

지의 이름을 부르고 왕에 대한 짧은 서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주석이 추가된다. 주석은 특히 왕의 중신이나 신들의 왕에 대한 불

충을 경계하거나 경고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현왕의 수많은 ‘전명’zab-yuure, 戰名

을 부르고 백성이 평온하게 살도록 왕권이 장구하기를 기원하는 구절로 900구절 

남짓의 왕통보가 종결된다. 

이 모든 언술은 지나칠 정도로 우의 ― 동식물, 자연 현상의 메타포 ― 를 통해

서 표현되고 있다. 어법의 형식상 카테고리로서 인명의 고유명사가 없는 모시어

에서는 왕의 이름도 보통명사로 표현되는데 그 말 앞에 인칭대명사의 3인칭 단

1) 자료(B)의 북의 ‘이야기’와 언어의 낭송의 녹음 전체는 川田(1998[1992, 1988])의 테이프Ⅱ B면의 

｢테이프가 묶는 역사｣에 수록되어 있다. 또 자료(A)도 참가한 여성의 혀를 내두를 만한 찬미의 절

규 ‘키리스고’까지 포함한 라이브 녹음의 일부가 테이프Ⅰ A면 18 ｢왕의 선조의 이름을 찬양하다｣
에 수록되어 있다. 또 (A)(B)의 모든 단어를 로마자 표기의 모시어로 전사하고 프랑스어역과 어의

상의 주석과 민족지·역사상의 주석을 프랑스어로―해당 왕을 비롯하여 모시왕국 사람들이 읽고 

비판할 수 있도록 모시가 속하는 부르키나판의 공용어인 프랑스어로―쓴 것은 Kawada(1985)에, 

연관된 남부 모시의 라르가이 왕통보의 낭송, 중부 모시의 와카두구 왕통보의 낭송에 주석을 붙인 

모시어의 전사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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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과 같은 a 를 붙임으로써 그것이 인명이라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검토하겠지만 어떤 시대 이후의 왕명은 한 마디가 아니라 구절의 형태

를 한 격언인 전명이며, 그것도 한 사람의 왕에 대해 자주 복수의 전명이 불리기 

때문에 구승사의 기술 중에서 왕의 ‘개체’로서의 윤곽은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 동식물이나 자연현상의 우의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의 형태로 이야기되

는 서술이나 주석 부분과 왕의 전명은, 어떤 구절이 왕의 이름이라는 것을 나타

내는 보조적인 전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로 표현해서는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전명은 왕이 즉위할 때 및 즉위 중에 측근이 바치든지 왕 자신이 고안해서 붙

이든지 하는 것으로 왕위 계승 상황을 표현한 구절이나 계승 분쟁에서 현재적·

잠재적인 대립자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즉위명인 전명은 

과거의 왕위 계승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대 사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스테레오 

타입이 된 우의에 의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은 다의적일 수밖에 없다. 전

명은 일반인 남자도 성인이 될 때,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공동 농작업이

나 주연에서 북소리에 의한 ‘북언어’로, 또는 큰 소리로 낭송을 하여 사람들 앞에

서 불리며, 불린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어’ 그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하기 때문이

다. 이렇게 이름을 큰 소리로 낭송하는 것을 모시어로 soese 라고 하며, 어떤 전

명·경작명의 한 마디가 sondre 칭찬명로서 주로 부계를 통해 계승되며 통상은 그 

한 마디를 딴 형태로 ‘씨족명’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구승의 왕통보에서 과

거 왕의 어머니의 이름을 끌어올 때 어머니의 부계혈연집단buudu의 칭찬명이 불

리기도 한다.

언술로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왕통보에서 시작 부분의 ‘허락 청원’ 부분과 빈

번하게 반복되는 반복구 부분을 제외하고, 왕의 이름이나 그 부모의 이름이나 서

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1표의 로마숫자로 표시된 블록마다 다음과 같은 특징

이 있다. 먼저 Ⅰ과 Ⅱ 블록의 세 명과 네 명에 대해서는 4를 제외하고 한 마디가 

왕명으로 사용될 뿐 구절의 형태를 한 전명은 전혀 없다. 동시에 각각의 왕에 

대한 서술이 있다. Ⅳ에 대해서는 왕의 이름이라고 생각되는 말이 단편적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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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정합성 없이 나오는데 그 일부는 그 지방모아가, 테노아겐의 전승에 있는 과거

의 수장의 이름과 일치한다. Ⅲ에 대해서는 8, 9는 구절로서의 전명이 불리고 있

으며 역으로 10은 구절로서의 이름이 없고 다의적인 짧은 서술 구절이 있을 뿐이

다. 결국 전명이 분명히 불리고 동시에 대부분의 왕에 대해 어머니의 이름도 들

고 있는 것은 Ⅴ와 Ⅵ의 왕들이다. 낭송에 쓰이고 있는 구절의 숫자로 보더라도 

자료 A에서는 전 842구절 중 Ⅵ은 633구절로 75.2%, 25와 27 부분에서의 제의의 

장에서 퍼포먼스와 말로 하는 표현을 함께 반복하는 것이 적은 자료 B에서는 

705구절 중 489구절로 69.4%, Ⅴ와 Ⅵ을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A에서 82%, 

B에서 77.9%이다.

전체로서 16의 시구리우기의 시작왕이 텡코도고에 거처를 정하고부터와, 그 직전

인 Ⅴ 블록의 선조의 이름을 낭송하는 것이 주이며, 그 이전은 그것들을 위치 짓

기 위한 장치라고 해도 된다. 더욱이 내가 텡코도고에서 역사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66년에, 당시 아직 살아 있던 노악사장 타르웬팡가로부터 청취

하고 내가 작성한 현왕 티구레풍요로운 결실까지의 텡코도고 왕통보는, 같은 악사

장에게 청취한 선왕 키바고아 시대인 1953년에 프랑스인 선교사로 언어학·민족

학 연구자이기도 했던 앙드레 프로 신부가 작성한 리스트Prost, 1953와, 방계의 왕 

두 명의 이름을 낭송할 때 전후 순서가 다른 점만 제외하고 동일하다. 그러나 

아마도 타르웬팡카 이전의 악사장을 자료 제공자로 해서 독일 민족학자 레오 프

로베니우스가 1908년, 즉 키바의 아버지인 코옴물왕 시대에 작성한 왕명 리스트

Frobenius, 1912와 이 두 개의 리스트를 대비하면 프로베니우스의 리스트에는 8명의 

왕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 왕은 제1표의 6, 8, 9, 10, 11, 12, 13, 15이며 편력왕조 시대의 Ⅱ, Ⅲ, Ⅳ, 

Ⅴ로 주로 방계에 해당한다Ⅴ 중 구도겐에 간 14의 부굼(불)왕만이 텡코도고의 왕조의 시조가 

된 시구리왕의 아버지로서 텡코도고 왕들의 직계 선조로서 위치 지어져 있다. 특히 Ⅲ의 젠 고덴의 

왕조는 텡코도고의 왕조와 오랫동안 대립관계에 있고, 분기점에 해당하는 공통

의 선조 부굼왕의 기념제도 과거에는 따로 행했다고 한다. 19세기 말 텡코도고의 

내전 중에 침입해 온 프랑스군의 지원을 받아서 텡코도고 왕으로서의 지위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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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킨 카롱고화살촉왕재위 1887∼1908년의 아들 코옴물왕의 시대1908∼1933년에는 이미 

프랑스 통치하에서 젠 고덴은 행정상 텡코도고주의 한 하부단위가 되어 있었는

데, 부굼왕의 묘에 희생의 피를 뿌리는 반구형의 표주박 그릇은 별도로 하고 있

었다고 한다. 프로베니우스가 왕명 리스트의 채록을 한 것은 이 시대이다. 코옴

왕의 아들로 그 왕위를 계승한 키바왕재위 1933∼57 때 그릇도 하나가 되고 당시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좋기로 평판이 높았던 타르웬팡가가 젠 고덴의 선조의 왕

명도 텡코도고의 왕통보에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젠 고덴의 왕의 자손은 현재까지 지방 수장으로서 존속하고 있으며 텡코도고

의 왕통보에 인용되어 있는 것은 젠 고덴에 전승되고 있는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공통의 선조에 대한 의례가 대립하는 자손의 두 갈래에 의해 따로따로 

행해지는 상태에서, 우세해진 일방의 갈래가 두 개의 의례 도구로 행하는 상태를 

거쳐, 우위자의 의례도구만으로 행해지게 되었을 때 그 의례에서 선조의 이름을 

낭송자료A는 이 부곰왕의 기념제에서 한 녹음이다하는 것에서도 우위자가 열등자의 선조

들의 이름을 병합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역시 프로베니우스의 리스트에 기록되지 않은 Ⅳ의 테노아겐 모아가의 

왕들은 텡코도고와 공통의 선조인 킨짐의 왕에서 갈라진 것으로 프랑스에 의한 

식민지 지배 이전에는 텡코도고 왕조에서 독립해 있었고 여러 가지 의례상의 관

행에서도 텡코도고로부터는 어떤 외경을 가지고 대우받고 있다. 홍미로운 것은 

왕의 제의의 장에서 벌어지는 이 ‘카브스고’라는 역사 연행에서 악사가 “마시면 

안 된다”고 반복할 때와 “힘왕이 마신다, 힘왕이 마신다”고 반복할 때가 있으며, 

후자의 목소리에 응해서 임석한 현왕이 의례의 주재자balem naaba가 내주는 반구

형의 표주박 용기로 수수주를 마시는 장면이다. 테노아겐 모아간의 시조라고 하

는 마르카왕이 ‘파투엔뉴우다’patõe-n-yuũda〓마시면 안 된다라는 이름으로도 지시되고 

있듯이 이 대목에서 한 구절 건너 이 말이 6회 반복된다. 그것은 이 시조와 그 

직계 자손들에 대한 긴장을 품은 외경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며, 이 대목, 즉 Ⅳ블

록에 들어가고부터는 16, 17, 19, 21, 그리고 24부터 27까지는 각 왕의 이름이 끝

날 때마다 “힘왕이 마신다”가 두 번씩 반복된다당연히 이렇게 부르는 것과 왕이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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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제의의 장에서 채록한 자료 A 쪽에만 있다. 왕이 술을 마시는 선조는 모두 직계 선조

이며 방계 선조인 18, 20, 22, 23에서는 악사의 부르는 행위가 없고 왕은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1차원의 역사 이야기 중에 표상되어 있는 것은 단지 지리적 공간

이 아니라 역사적 변화를 포함한 사회적·정치적 관계로서의 ‘토포스’임을 알 수 

있다. 왕통보의 낭송을 듣는 한에서는 확립된 하나의 계통에서 왕의 계보를 확인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여러 번에 걸쳐 갈래가 

나누어지고 이동을 하고, 대립과 병합을 한 끝에 우위를 확립한 계통이 과거를 

재정립한 결과가 왕통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왕통보는 북소리와 음성 낭송

으로 이루어지는 연희에서 왕이 술을 마시거나, 마시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 ‘연

행으로서의 역사’가 하나의 형태로 정리된 것이다.2)

그렇게 다시 파악을 하여 1차원의 이야기로 정리되었을 때, 기독교력이나 이

슬람력과 같은 지배자의 재위를 초월한 시간의 참조점이 없고, 일본의 연호처럼 

각 단위의 지속 연수가 기억되고 가산되어 이어지는 참조계參照系의 형태를 만들

지도 않는 모시왕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여기서 본 것처럼 ‘역사’의 줄기 만들기

‘emplotment’. White, 1973, pp.7-11, ‘intrigue’ Riceur, 1980, do. 1983, p.287 특별 참조는 절대시간의 

참조계보다는 사회·정치적 관계를 포함한 토포스의 지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모시는 농경민으로서 ‘해〓결실’yʋʋmde의 정기적인 순환 속에서 살며 

좋은 ‘해’가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것은 이 낭송에서 반복되는 수사에도 나타난

다. 그러나 왕의 대를 넘는 ‘시간’의 참조계가 없는 것으로부터 여기서 검토하면

서 본 것처럼 역사의 표상은 토포스에 기초한 줄기 세우기가 될 것이다. ‘해’와 

관련되는 정도가 농경민보다 적고 농경민보다 훨씬 토포스의 파악에 뛰어난 수

렵채집민이나 유목민에서, 더욱이 ‘역사’를 필요로 하는 모시왕국과 같이 집권화

된 정치조직이 없는 사회에서는 과거가 토포스를 지표로 해서 참조되는 정도는 

더욱 클 것이다.3)

2) 모시 왕통보의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川田(1990[1976])의 5 ｢계보의 통합｣에 상세히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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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승사의 구조와 시간의 표상

이미 보았듯이 텡코도고 왕통보 이야기에서 Ⅲ에서 Ⅴ까지, 즉 8 이후의 왕명이 

10과 12를 제외하면 모두 구절의 형태를 한 전명으로 불리는 데 반해 모두의 Ⅰ

과 Ⅱ, 즉 1에서 7까지의 왕명은 자료 B에서의 4를 제외하면 모두 구절이 아니라 

한 마디로 지시되어 있다. 그리고 Ⅰ과 Ⅱ에 대해서는 이것과 대응해서 한 마디

로 지시되어 있는 왕명에는 어떤 서술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승 왕통보에서 보이는 인명의 형식과 서술의 이러한 차이를 나는 일찍이 ‘말

을 거는 역사’와 ‘참조하는 역사’라는 대비로 고찰한 적이 있다川田, 1992(1984). 한 

마디의 이름이 3인칭적으로 지시되고 서술에 의해 ‘참조되는’ 데 반해, 구절로서

의 이름은 2인칭적으로 지시되고 ‘말이 걸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에 말을 거는 

자, 말을 듣는 자까지 추가한 구승사의 인칭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말했

는데, 여기서는 언설로서의 왕통보의 구조에 시간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자.

Ⅱ 블록에서는 왕권의 상징인 칼을 형과 다투다가 칼집을 뺏어서 웨르고에 온, 

즉 시원의 분기점에서의 요충이 되는 직계 선조인 키무고강한 잡초가 구절의 형태

를 한 전명 “놀랄 만한 힘을 갖춘 강한 잡초가 곡물의 그늘에 몸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밭주인은 너무 일찍 괭이자루를 뽑아두지 않는 게 좋다”에 의해 자료 B

에서 지시되고 있는데 다른 3인에 대해서는 구절로서의 전명 전체는 인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과거 시대의 왕에 대해서는 키무고와 같이 직계의 중요한 선조가 

아닌 자의 전명은 전해지지 않고 잊혀진다고 하는 현지 악사들의 설명이기도 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sɩngre 원시라고도 불리는 신화적 부

분인 Ⅰ의 3인 및 Ⅱ의 4의 이름, 즉 중구라나접견 공간을 가진 자〓대수장, zũngrãana, 

우부리가축우리, wubri, 소아루바다리가 흰 말, soarba, 비레숲 속의 공터, Vɩɩre의 이름은 텡

3) 이런 사례로는 남부아프리카의 수렵채집민 부쉬맨의 역사의식에 대한 田中二郎의 기술(川田, 1987, 

pp.178-196), 에티오피아의 목축민 보디의 부족사관에 대한 福井勝義의 기술(川田, 1987, pp.219-249)

이 문제점을 간명하게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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